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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는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자기가 느끼듯이 모든 것을 잃었고 

외롭다고 느끼지는 않았을지 

궁금했어요.

“성탄절 선물 중 가장 위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 가르침, 그리고 속죄와 부활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일 지 렌런드 장로, “성탄절 선물을 나누는 방법”,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2021년 12월호, 8쪽.

* 요한복음 3:16.

저스티나 맥캔들리스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 시카는 이모와 이모부가 다니시는 와드로 

가는 차 안에서 안절부절못했어요.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 주 초에 제시카의 집에 불이 났어요. 모두 무사했지만, 

그들의 집이 망가졌어요. 많은 물건이 망가졌어요. 제시카와 

엄마, 남동생, 그리고 여동생 두 명은 집이 수리될 때까지 

이모네서 살기로 했어요.

이모는 제시카를 보고 빙그레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초등회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될 

거야.”

제시카는 그다지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다른 초등회로 

가는 게 걱정이 되었어요. 그녀는 생각했어요.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그들이 내게 친절하게 대해 줄까?’

제시카는 초등회 교실로 걸어가면서 불이 난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제시카는 어린 사촌 동생 샘의 

손을 잡고 자기 자리를 찾도록 도와주었어요. 초등회는 

예수님에 대한 성탄절 노래를 불렀어요. 제시카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집을 떠나 있었던 것을 

떠올렸어요. 그들이 지금 자기가 느끼듯이 모든 것을 잃었고 

외롭다고 느끼지는 않았을지 궁금했어요.

공과 시간이 되자 제시카는 더 긴장이 되었어요. 다른 

여자 아이 하나가 제시카를 보며 빙그레 웃었어요. “안녕, 난 

애나야. 공과 시간에 내 옆에 앉을래?”

제시카도 마주 보고 미소 지었어요. “좋아.”

수업 시간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이야기를 

경전에서 읽었어요. 교사인 리오스 자매님은 구주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음 구절을 

읽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제시카는 이제껏 한 번도 예수님을 

선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불로 다 망가진 성탄절 

선물들이 생각났어요. 선물 받는 

걸 좋아하는데, 선물이 없어져서 

슬펐어요. 하지만 제시카는 예수님을 

더 사랑했고, 그분이 절대 떠나지 

않으실 것을 알았어요.

공과가 끝날 무렵, 리오스 자매님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몇 개 꺼내셨어요. 각각의 상자 

안에는 작은 아기 예수 조각상이 들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줄 선물이 있어요.” 리오스 자매님이 상자를 

나누어 주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척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 그분의 아들을 보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시카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시카, 정말 미안하구나. 너한테 줄 

게 없으니. 네가 여기 올 줄 몰랐단다.”

제시카는 자기 손을 내려다보며 울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제시카도 자기가 여기에 있게 될 줄은 몰랐어요. 성탄절에 

자기 집에 있고 자기 초등회 반에 가고 싶었어요.

바로 그때, 누군가 제시카의 무릎 위에 상자를 하나 올려 

놓았어요. 고개를 들어 보니 애나가 웃음 짓고 있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가 내 거 가져도 돼.”

제시카는 작은 아기 예수 모형을 조심스럽게 만져 

보았어요. “고마워! 너도 메리 크리스마스!”

교회가 끝난 후, 엄마는 제시카를 안아 주시며 물으셨어요. 

“초등회 어땠니?”

“좋았어요! 이걸 선물로 받았어요.” 제시카는 빙그레 

웃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

선물




